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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전(前) 길목검사 도입 노력 -

인천광역시는 올해 인천에서 유통된 수산물 중 455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대형마트, 어시장 등에서 판매된 다소비 수산물과 

명절 및 제철 수산물이며, 검사항목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및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타르색소, 이산화황, 

사카린나트륨 등이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마른 김에서 감미료인 사카린

나트륨 사용이 확인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 ‘유통 전(前) 길목검사’를 도입할 예정

으로, 길목검사는 도매시장에 반입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수거·신속

검사를 거쳐 부적합품을 즉시 차단하는 원스톱 검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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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유통 길목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부적합 유통 

차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의 자생적 유사도매시장은 

전국 양식 활어 유통량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가 

많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선제적 검사의 필요성이 더 크다.”라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막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 활어시장 ▲ 수산물


